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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주도의 진짜 성장을 위한
산업부 7대 국정과제 역량 집중

-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과제 본격 추진
-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 집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8.13)한 123대 국정과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정보완을 

거쳐 9.16(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는 7개로,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등 3대 정책방향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 분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산업부

국정38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국정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산업부·국토부

국정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국토부·산업부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산업AI 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수출을 35% 이상 확대한다. 방산·항공·드론 

분야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탄소

감축·청정수소·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한다.



  <국정30 주력산업 혁신>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

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한다. 철강·석유화학은 수소환원제철과 

스페셜티 소재 등으로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국정37 통상·경제안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체계를 확립한다. 수출 품목·시장·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굳건한 무역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한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해 

공급망 안정성도 높인다.

  <국정38 에너지고속도로>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와 수요관리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국정39 재생e 대전환> ‘30년 78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해상풍력·태양광 입지 다각화와 이격거리 완화·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국정41 탄소중립> 탄소감축을 위한 투자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탄소규제에는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국정51 균형성장> 

남부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위기 극복과 균형성장을 선도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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